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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채영세계양궁선수권서 세계신 2개

리커브예선개인 혼성경기서

순천시청최미선등본선진출

강채영(현대모비스)이세계양궁선수

권대회예선에서세계신기록을2개수립

했다.

강채영은10일(현지시간)네덜란드

스헤르토헨보스에서 열린 2019 현대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리커브 여자 예

선전에서692점을쏴지난해5월자신

이 세운 종전 세계기록을 1점 경신했

다.

강채영은또남자부예선 1위이우석

(국군체육부대 696점)의기록과합산하

는혼성팀예선기록에서도1388점의세

계신기록을세웠다.

이부문종전기록은이우석과최미선

(순천시청)이지난달중국상하이양궁

월드컵 2차 대회에서 작성한 1368점이

다.

최미선(676점)이 6위, 장혜진(LH

673점)이 7위로각각예선을통과하는

등 한국 여자대표팀은 단체전에서

2041점을합작해 1위로가뿐히예선을

넘었다.

남자부에서도 이우석을 필두로 이승

윤(서울시청)과김우진(청주시청)이예

선 3, 4위로몸을풀었다.

한국남자선수들도 2천82점을쏴단

체전예선1위를차지했다.

우리선수들은모두개인전32강에직

행했고, 단체전과혼성전에서도 16강에

진출했다. /연합뉴스

양궁세계선수권대회예선에서세계신기록2개를수립한강채영.

광양제철고전국고교축구아쉬운준우승
축구협회장배결승서1-2패

호남더비 전주영생고우승

광양제철고선수들이11일제천종합운동장에서열린대한축구협회장배전국고교축구대회에서준우승한뒤기념촬영하고있다.

<전남도체육회제공>

전남드래곤즈U-18인광양제철고가제

40회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고교축구대

회에서준우승했다.

광양제철고는 11일 제천종합운동장에

서열린대회결승전에서전주영생고에 1

-2로지면서아쉽게준우승에머물렀다.

8강전에서충남기계공고와의승부차기

접전을 벌였던 광양제철고는 서울이랜드

와의준결승에서는문성후의결승골로서

울이랜드를 1-0으로꺾고결승티켓을차

지했었다.

대회마지막상대는전북현대유소년U

-18팀전주영생고였다.

결승에서 만난 광양제철고와 영생고는

팽팽한기싸움을하면서득점없이전반전

을마무리했다. 하지만후반 12분광양제

철고가영생고공격수명세진에게선제골

을허용하면서 0의균형이깨졌다.

후반33분광양제철고가행운의자책골

로 1-1로균형을맞췄지만,기쁨은오래가

지못했다. 1분뒤선제골의주인공명세진

을 막지 못하면서 광양제철고가 두 번째

골을내줬다.

그리고광양제철고의추가골사냥이실

패로끝나면서대회우승컵은전주영생고

에게돌아갔다.

8강에서승부차기접전끝에광주FCU

-18팀인 금호고를 물리쳤던 영생고는 결

승에서다시펼쳐진 호남더비에서도승

자가되며우승컵을품에안았다.

한편광양제철고는지난 2월열린제21

회 백운기 전국고교축구대회에서는 공동

3위에올랐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동강대올해도대학스포츠협의회재정지원받는다

운동부평가2년연속선정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한국대학

스포츠협의회(KUSF)로부터2년연속재

정지원을받게됐다.

동강대운동부(부장노재성교수)는최

근KUSF가발표한 2019대학운동부평

가 및 지원 사업 선정 결과 모두 4800여

만원을지원받는다.

KUSF는대학운동부지원과대학스포

츠경쟁력강화를위해문체부와국민체육

진흥공단의 후원을 받아 2015년부터 대

학운동부평가및지원업을진행중이다.

동강대는 지난해 3000여 만 원의 예산

을받아야구축구부등2개운동부를적극

지원했고,프로선수를다수배출했다.

2019년KIA타이거즈신인으로나용기

(투수)가 지명 받았고 2013년 입단한 박

준표(투수)가활약하고있다.축구부출신

인김대웅(MF)이올해광주FC에입단했

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